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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조깅을 나갔다. 한참 달리던 

중 지나가던 한 남자가 아버지를 향해 손짓하며 말

했다. 

“아저씨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으셨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신고 있는 운동화를 보니 정말 한

쪽은 검은색, 한쪽은 흰색이었다. 아버지는 창피해서 

아들에게 말했다. 

“어서 집에 가서 아빠 운동화 가져오너라!” 

아들은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동안 남자는 가로수 뒤

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운동화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쩌라는 거야?” 

아들이 대답했다.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한쪽은 흰색 또 한

쪽은 검은색이에요.”

[파리와 모기의 차이점]
● 먹이

파리: 사람의 눈을 피해 사람이 먹던 걸 노린다. 

모기: 사람의 눈을 피해 사람 자체를 공격한다.

● 인간과의 관계 

파리: 눈물 젖은 빵을 나눈 동지적 유대감이 변질된 

혐오관계 

모기: 피를 나눈 형제적 혈맹관계가 무시되는 원수

지간 

● 경쟁 상대 

파리: 같은 집에 사는 근면한 바퀴벌레

모기: 싱싱한 피만 노리는 헌혈차 

● 좋아하는 것 

파리: 먹다 남은 음식물 

모기: 은밀하게 감추어진 속살 

● 싫어하는 것 

파리: 랩, 신문지, 보자기 등의 포장재 

모기: 빨대에 걸리는 때, 혈중 알코올, 매우 두꺼운 화

장 등

● 묘사 시 주의점 

파리: 잘못 그리면‘매미’가 된다. 

모기: 잘못 그리면‘새’가 된다. 

● 피해 효과 

파리: 파리 때문에 지각했다면 욕먹는다. 

모기: 모기 때문에 병원 갔다면 걱정한다.

● 사망 시 특징 

파리: 퍽~ 소리와 동시에 자기 피가 튄다. 

모기: 찍~ 소리와 동시에 남의 피가 튄다. 

● 용도 

파리 : 날개만 떼면 훌륭한 경주용 장난감으로 변신

한다. 

모기 :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퇴치 비용 

파리: 비교적 저렴하고 오래 쓴다… 신문지, 파리채, 

끈끈이 등 

모기 : 주기적으로 돈이 든다… 모기향, 살충제 등

[용한 점쟁이]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옷을 곱게 입은 귀부인 한 사

람이 들어왔다.

“선생님, 제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맨날 놀러만 다

니고, 남자친구랑 못된 짓을 해서 엊그제는 산부인과

도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제 딸이 왜 그러는 걸

까요? 누굴 닮아 그런 걸까요?”

점쟁이는 눈을 지긋이 감고 점괘를 짚기 시작했다.

딸랑딸랑...

“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달마누굴달마누

둘갈마누둘갈마. 촤르르르르... (동전 흩뜨리는 소리)”

이후 귀부인과 점쟁이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혹시 집안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아뇨, 왜요?”

“이상하다... 따님이 외국인을 닮았다는 점괘가 나오

는데...”

“그럴리가요, 사돈에 8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외국

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뭐.”

딸랑딸랑...

“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닮아누굴달마누굴달마누

둘갈마누둘갈마

촤르르르르...”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리 해도 외국인을 닮았다는 점괘밖에 안 나오

는군요.”

“제 딸이 닮았다는 그 외국인 이름이 도대체 뭡니

까?”

“댁의 따님이 그렇게 공부도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은 

바로 Jimmy(지미) 또는 Jiemy(지에미)라는 사람과 닮

아서 그렇다고 점괘가 나오는군요.”

꽉 잡아!!!

★ 깔깔 포토


